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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진 봇의 봇청 기 아이클레

 메가는 강한 흡 을 랑

한다. 실내 미세먼 , 반 동물 털 

등을 제거 는 데 제격이다. 청

는 도중 먼 가 많은 곳을 견

면 스스  터  드를 가동해 

흡 을 강 한다. 난해 출

한 이 제품은 고가(확0만원대 후반)

도 불 고 우수한 성능으  

문이 나면  3만 대 이상 팔

다. 

유진 봇은 LG전  삼성전  

등 대기업이 우세한 내 봇청

기 장  굳건 게 버티고 있

다. 연 개 (R&D) 투  별

된 기술 을 유 고 있다.

○올인원 청소가전 오메가
아이클레 는 유진 봇  200확

년 음 선 인 청 봇 전문 브

랜드다. 이후 꾸준히 봇청 기 

제품을 내 으며 성능과 디 인 

등을 완해 왔다. 이번 제품  

메가라는 이름을 붙인 건 그만큼 

기술  신이 있다는 뜻이다. 

신 철 대표는 기존 봇청 기

의 고질 인 문제  되던 부

한 흡 을 대폭 완 다 며 제

품을 써 본 주부들이 우스갯

 남편 다 낫다 고 할 정도 라고 

말 다.

진공 흡  청 부터 걸레 청

까  가능한 인원 제품이다. 10

년 이상 가도  수명을 늘린 터

를 장 고 음은 대폭 줄 다. 

먼 가 많은 곳은 스스  해 

강 한 터  드가 동되고, 예

 기능을 통해 원 는 간  

동으  청 할 수 있다.  

유진 봇은 제품 디 인을 김

세 이노디 인 대표 게 맡 다. 

디 인  신  쓰다 니 개 만 

3년 이상 걸 다. 신 대표는 기존

의 일 인 봇청 기 양  

벗 나 예쁜 청 봇을 제

고 싶 다 며  양  

을 얻  현대 인 외관을 완성

다 고 설명 다.

○국내 대표  로봇 전문기업
신 대표는 울대 기계설계 과

 사 위를 딴 뒤 미  미 간

대  사 위를 았다. 삼성

종 기술원 정밀기기연  

산업용 봇을 개 다가 부친

의 사인 동 용 전장품 제

업체 유진전장(현 유진 봇)  

류 다. 1990년 대표  취 한 뒤 

사명을 유진 봇으  꾸고 봇 

개  본격 으  뛰 들  

사를 봇전문업체  키웠다.  

수출이 는 중은 80%  

달한다. 10  년 전부터 유럽과 러

아, 동남아 아 등  제 개

생산(ODM) 방 으  청 봇

을 수출 고 있다. 유진 봇의 캐

카우는 봇청 기 만 이 사

가 장기 으  매달 고 투 는 

분 는 산업 봇이다. 최근엔 물

류용 스 봇인 고카 를 선

다. 전체 원의 절반 이상이 

연 개  인 이다.

완공을 앞둔 인천 송도 신사

으  곧 이전한다. 이곳엔 봇전

관도 마련할 예정이다. 신 대표

는 스스  아다닐 수 있는 봇

청 기가 집안 가전제품의 허브  

할을 할 날이 곧  것 이라며 

봇제품이 디까  진 할 수 

있는 를 주겠다 고 혔다.

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유진로봇  로봇청소기‘아이클레보 오메가’

먼지 많은 곳 스스  감지, 강력한 터보모드  청소

흡입  높이고 소음 줄여

수명 10년 넘는 모터 장착

지난해 3만대 이상 팔

유럽·러시아 등에 수출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
메일(jkim@hankyung.com)
로 신청받습니다. 한국경제신
문 홈페이지(event.hankyung.
com)를 참조 세요.
○시시월의 으뜸중기 제품
△아지랑이-온도 유지 보온
병 △다이나톤-디지털피아노 
DPR-3시60K 렌털 △유진로봇-
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
가 △티앤에스모터스- 이  
전기자전거 모야식 

신경철 유진로봇 대표가 흡입  등 성능을 강화한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
를 소개 고 있다.  김정은  기자

삼성바이오에피스 ‘온트루잔트’

유럽시장 판매 최종 허가 받아

인공 능 활용해 구 자·기업 연결
 사전 온라인 역량검사 통해 기업 추천 … 현장서 심층 면접

유경선 유진회장 “200년 후 자손이 다닐 회사로”

삼성 이 피스는 이 밀

러( 이 의 품 제 ) 온 루

잔 (성분명 라스투주맙)가 유

럽연  집 위원 (돋C)  최종 

판매 허가 승인을 았다고 20일 

표 다.

온 루잔 는 스위스 슈가 판

매 는 초기 유방암, 전이성 유방

암 및 전이성 위암 등의 항암 항체 

치료제인 허셉틴을 제한 이

다. 허셉틴은 난해 매출 7 8000

원을 기 한 세계 8위 이  의

품(판매액 기준)으  201화년 7

월 유럽  물질 허가 만료돼 

이 밀러 개  쟁이 치열

다. 유럽 는 삼성 이 피스 

외 도 셀 온이 난해 10월 

이 밀러 허가를 신청 고 암

젠과 앨러간도 난 3월 허가를 신

청한 것으  알 졌다.

온 루잔 의 판매 허가는 9

월 유럽의 품청 물사용 문

위원 (CHMP)  긍정 의견

을 은 뒤 2개월 만  이뤄진 것

이다. 삼성 이 피스는 쟁

들을 제치고 유럽 최초  허셉

틴 이 밀러의 판매 승인을 

게 됐다. 퍼스  무버( 장개

)  유 한 위치를 선 할 것

이란 평가다.

온 루잔 는 삼성 이 피

스가 개 한 첫 번째 항암 항체치

료제라는 도 의미가 있다. 

고한승 삼성 이 피스 사장은 

기존 가면 질환 치료제뿐만 

아니라 항암 항체 치료제 분

도 연 개 (R&D) 량을 인정

은 것 이라며 고품질 이

밀러를 통해 유럽 항암 장 도 

환 들의 치료 근성을 이는 

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 다.

온 루잔 는 유럽 가별 절

와 유럽 업 파 너인 M창D와의 

협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으

 판매될 전 이다. 삼성 이

피스는 글 벌 10위 의 품의 이

밀러를 최다 유한 기업으  

매김 다. 삼성 이 피스

는 온 루잔  외 도 제 이

업계 최초  블 버스터 가면

질환 치료제 3종의 이 밀러

를 유 고 있다. 유럽  베네

팔 와 플 사 를 이 젠을 통

해 판매 고 있으며 8월 랄디의 

유럽 판매 허가 승인을 았다.

 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A기업 연 개  관심이 있

는데 인공 능(AI)이 A기업을 

천해줬 요. (  김상원 )

AI가 취업을 켜주는 대가 

됐다. 20일 울 삼성동 코 스

 열린 (汎)부  채용 람  

2017 딩 코 아, 잡페스티벌

는 AI를 활용한 와 기업 간 

매칭 기술이 용됐다. 내 채용

람  이 같은 기술을 용

한 것은 이번이 음이다.

이날 람 를 은  

확000  명 중 336화명이 AI의 기업 

천을 기 위해 사전 신청 과정

 온라인통 량검사를 았

다. 그 결과 1인당 평균 6.확개 기업, 

총 2만2000건이 매칭됐다. 현장

선 이 결과를 탕으  1800  건

의 심층면 이 열 다. AI 스템

을 개 한 마이다스아이티 관계

는 AI를 활용 면 는  기

업 정 를 는 데 걸 는 간을 

기 으  줄일 수 있고, 인 난

 달 는 중 기업 도 기 가 

될 것 이라고 설명 다. 이 관계

는 이 AI 스템은 201확년 개 해 

내 100  개 기업  공 다 며 

기업들의 만 도가 90%를 넘는

다 고 말 다.

이 검사는  게 과 슷한 방

으  정  및 공 능 을 롯해 

논 론 능  등을 측정한다. 가

  변 는 사람의 표정을 

고 정을 알아 히거나 가상의 

양팔 울을 이용해 의 상대

인 무게 순 를 알아내는 이다. 

마이다스아이티 관계 는 원

의 업무 량뿐 아니라  성향도 

께 분 해 울 는 문

를 가진 기업을 천해준다 고 설

명 다. 아 은 AI가 뚱한 결과

를 내 기도 한다.  희  

(2화)는 을 전공 는데 

AI가 엔 니 링 분 를 천해

줘  당황 다 며 전공 분  및 

과 무관한 업무 천은 완

이 필요한 것 같다 고 다.

이용섭 대통   일 위원

 부위원장은 사를 통해 인·

 정 를 데이터  만들  온

라인  이를 매칭 는 온라인 

상봉 스템을 도 겠다 고 

혔다. 그는 세계 유명 기업은 이미 

AI를 채용과정  도 다 며 

원 류 검토기간을 기 으  줄

이는 것은 물론 채용 과정도 더 빠

르고 정 해질 수 있다 고 다. 이

날 람 는 동나 엔  등 우수 

중 ·중견기업 106곳이 13확1명 채

용을 표  참가 다.

 이우상  기자  idol@hankyung.com 

늘 우 는 새  니다. 갈 

길이 멀다고 할 게 아니라 한 걸음

 개 해 나 다. 20년 후 내 

이 다닐 사, 200년 후 내 손

이 다닐 사  만듭 다.

유 선 유진그룹 장은 20일 

울 삼성동 유진 은   강남본

 열린 유진 은  출

  준 정신과 윤 을 

탕으  핀테크( 융기술) 대의 

새 운 기술을 준 며 대를 앞

나가  한다 며 이같이 말 다.

그는 1년  0.1㎜ 크면  7200년

을 산 나무는  전 다 

니 거 이 됐다 며 기업도 이와 

다르  않기 때문  매년 성장을 

멈  않도  고 격 다. 

이날 출 는 유 장을 롯해 

유  유진투 증권 장과 유

수 부 장, 이계천 유진 은 장 

등 관계  20  명이 참 다.

1972년 대 은 으  립

한 유진 은 은 2011년 옛 현대

증권 100% 사  편 됐다가 

착B 융이 현대증권을 인수 면

 착B증권 손 사  편 됐다. 

유진그룹은 난 확월  현대 은

 인수전  뛰 들  우선협상대

상  선정됐으며 난달 12일 인

수절 를 마무 다. 유진

은 은 산 1 7000 원의 업

계 8위 사  은 네 개다.

유진그룹은 기존 유진투 증권 

유진 산운용 유진프라이빗 쿼

티 등 융 계열사  이  은

까  인수 으 써 종 융

스 기업으  움 다. 업계

는 유진그룹이 기존 계열사와 

은  간 연계를 통해 신용융  

스 대와 투 은 (IB)  

공  등 다양한 분  너

를 낼 것으  고 있다.

 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항암제 허셉틴  복제약

리딩 코리아 잡페스티벌

유진저축은행 출범

중소기업·바이오

유진 축은행 출범 이 식0일 서울 삼성동 본 에서 열렸다. 왼쪽부터 정진  유진기업 사장, 김춘수 한국통운 사장, 양원돈 유
진그룹 사장, 유지창 유진투자증권 회장,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, 양현근 축은행중앙회 서울 지부장(민국 축은행 행장), 유
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, 이계천 유진 축은행장, 백의현 동양 대표.  유진그룹  제공 


